
에너지․산업자재 상승 가능성
대신증권, 코스피 상승여력 충분 … 소재는 코스트 경쟁력

소재․에너지․산업재의 상승여력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증권은 “코스피의 상승여력이 충분하며, 소재․에너지․산업재의 상대적인 상승여력이 높다”고 2월21일

발표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은 “일부 BRICs(브라질․러시아․인디아․중국) 국가와 유로존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은 이비 2011년 8월 수준의 지수를 회복하거나 근접했다”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더딘 상태

로 코스트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소재 부문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코스트 경쟁력이 가장 크며, 에너지와 산업재는 글로벌 업종 대비 상대

적인 이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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